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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 등장의 시대사적 배경▲

동북아 지역을 두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강 세 번은 인도철학 및 불교를 쭉 봤죠 이번3,4,5 ?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 동안은 다시 동북아 전통으로 돌아와서 성리학 계통의 얘기를

해 봅시다.

제목을 본연과 원융의 사유라고 붙였는데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전통 성리학이라-

고 얘기한 것은 뒤에 나온 심학이나 양명학 등등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의 내용상의 핵심이 본연 개념에 있다면 본연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이 생각. !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융 본연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적 사고의 내용상의 핵심이! -本然

라면 성리학적 담론의 어떤 구조라 그럴까 형식상의 특징은 원융 이죠? ( ) !圓融

당 말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당 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

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대 중의 하나죠 문물이 꽃피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시대고 동서 교.

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그런 시대죠.

아주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시데인데 당 말에 이르며 여기저기에서 난 이 발생하고 그( )亂

다음에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당이 망하고 이른바 오대에 걸쳐 열.

개의 나라가 명멸을 거듭하는 오대십국 시대가 도래하죠( ) .五代十國

약 반세기 정도 그러고 나서 인제 송 이 다시 통일하죠 균전제가 폐기돼요 균전제라고. ( ) . .宋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제갈량도.

이 균전제를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죠.

토지에 어떤 집중을 막고 농사지을 때와 전쟁할 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적당히

농민으로서 그 다음에 병사로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런 제도였는데 시대가 흔들리고 복잡

해짐에 따라서 균전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증가하죠. .

동북아인들의 삶의 근본은 토지예요 모든 것이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죠 그런데 사적소. .

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

니라 개인의 능력에 맡겨두기 때문에 상당히 시대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농업혁명이 발생해 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하죠.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도 농업사회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지만 농업혁명이라는 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요 우리가 공자 얘기할 적에 그 공.

자가 살던 시대에 바로 농업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이 발생하는 중요한 의의중.

의 하나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물질적 삶을 뒤흔들려 놓으면 사회 전체의 모든 문화가 바뀌게 되죠.

이때에 다양한 기술이 농업기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쇄술이라든가 도자기 공예 화, ,

약 나침반 할 것 없이 이때에 중국의 기술수준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중국과 맞먹는, .

수준은 이슬람 정도가 되는데 이슬람보다 중국이 훨씬 고도의 기술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활기차고 복잡하고 모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안정기가 아,

니라 혼란기가 찾아오죠 어떤 면에서 성리학이라는 담론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균형 조. ,

화로움은 이런 시대에 대한 하나의 반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중국 역사의 주역은 항상 강북인데 강남이 많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서 많은 부 가 창출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사적 사유가 증가하고 토지의 겸병( ) . ( ),富 兼倂

말하자면 집중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겠죠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귀족 계층에 의해서 전통적인.

문벌귀족들 그러니까 당 시대를 수놓았던 문벌귀족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형태의 귀족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모순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개혁을 열망하게 되요 대표적인 농민이 왕안석 이죠 왕안. ( ) ?王安石

석이 개혁을 하죠 그러면서 황소의 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난이 발생하고 이것은. ,

농민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권리가 일정 정도 상승이 되고 고대의 노예적인 성격이 강한

농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리가 신장된 그런 전호 계층이 등장하죠 이 농민들은( ) .佃戶

서구 중세의 농노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본다면 한 무제에 의해서 중국이 훨씬 더 단단해 지고 넓어졌죠 그리고 그?

것이 당 시대에 이르면 대단히 융성한 시대가 되는데 이제 이 시대에 이르면 중화민족이 외

세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북아 사회가 북방 유목민이 대단한 힘을 발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면 중국 반쪽이 그러니까 북쪽이 이민족 지배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국 전체가 완전히 이민족 지배에 들어가기도 하죠 송 다음에 원은 여러분이 다 알듯이.

몽골이 지배한 시대고 그 다음에 다시 중화민족이 명나라를 세우지만 또 뭡니까?

이번에는 청 여진족에 의해서 청나라가 세워지죠 이것은 중국이 완전히 이민족에 정복된, .



시대고 또 이 시대가 아니래도 중국 북방은 늘 뭡니까 이민족이 아예 지배하거나 그 위협?

을 많이 받으면서 견고했던 중화 중심주의가 흔들리게 되요.

성리학에 굳게 속해있는 화이사관 또는 중화주의 는 이런 현실에 대한( ) ( )華夷史觀 中和主義

어떤 하나의 반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집권이 해이해졌고 지방 군벌들이 난립하.

죠 그리고 안사 의 난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 ) .安史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담론의 공간에서도 역시 큰 변화

가 도래하게 되는데 유교는 한 무제 이후 득세했지만 그 결과 철학적 매력을 상실하게 되고

관변철학 이 되죠 요새 말하면 외시나 사시니 그런 수험용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 ) .官邊哲學

요 그래서 텍스트 몇 개 갖다 놓고 시험 보는 시험 말하자면 출세 코스를 보장해 주는 관. ,

변학으로 전락하게 되죠.

성리학에 영향을 준 요소들▲

그 반대급부로는 철학적으로는 오히려 도교와 불교가 힘을 얻지요 도교는 철학적이기보다.

는 상당히 종교적인 민간신앙적 성격이 강하고 특히 불교가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형이,

상학적인 갈망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점점 관변철학이든 유교의 흥미나 열정이 조금 조금씩 사라지게 되

죠 그러면서 인제 한당 훈고학이 몰락하게 되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거의 절대적 권. ‘ ’ .

위를 누렸던 오경정의 또한 몰락하게 됩니다( ) .五經正義『 』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아보려고 통치 계급이 경의 숫자를 칠경 구경 십삼경으로 늘려봤지, ,

만 소용없었죠 노자 장자까지 다 포괄해서 뭔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활발한 방식의 사상을.

전개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불교와 도교는 비록 형식상 비정통 의 위치에 있었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았‘ ’

고 학문적으로도 화려하게 꽃피웠죠 도교는 이제 굉장히 민간신앙적인 다소 대중적인 종. ,

교로서 꽃피웠고 불교도 역시 종교로 꽃핀 동시에 이론과 철학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유를

전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교 지식인들도 이런 저런 경로로 도교와 불교에서의 교양을 쌓을 수 있었고 겉으

론 배척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교의 어떤.

바람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교도 뭔가 형이상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교도 불교에 맞먹을, ‘ .

수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는 그런 요청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

다른 한편으로 인쇄술이 발달하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서적의 보급이 용이하게 되요 책. .

이 옛날과 달리 다량으로 찍히게 되죠 책이 다량으로 보급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엄청.

난 파급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



프랑스 대혁명 때도 인쇄술의 발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 형성에

도 서적 인쇄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지금은 인쇄술이라는 개념이 공업치고는 굉장히 소, .

프트하고 작은 느낌이 들죠 우리한테 큰 공업은 자동차나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쇄술이라는 게 공업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글이라고 하는.

게 많이 보급되고 일반 대중들이 좀 더 많은 책이나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서민문화가 싹트

게 되요 서민적인 문화들이 일부 지식인들만이 언어를 독점하는 시대가 지나고. . .

물론 모든 서민은 아니지만 이른바 독서인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

내 소설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옛날에 없었죠 동서고금. . (東西古

을 막론하고 금은 빼야 되겠지요) . ?今

동서고를 막론하고 모든 문학은 운문이에요 원래 항상 시예요 언제나 소설이라고 하는, . . .

것은 대중사회 서민사회가 탄생하면서 대중사회의 내부를 서민사회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 ,

해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소설만큼 대중문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없죠 그러면서. .

사회 분위기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농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세기 서구에서 꽃피웠다 생각하지만 이때 이미 물론 세기 피웠17 - 17

던 그 레벨까지는 아니라도 어마어마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몽계필담- (夢溪『

본초강목 천공개물 을 비롯한 과학사의 명저들 쏟아져 나) ( ) ( )筆談 本草綱目 天工開物』『 』『 』

옵니다.

물론 오늘날의 눈길로 볼 적에는 과학보다는 기술에 가깝죠 그러나 이때로 보면 과학이라.

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제 현실 역사에서나 담론의 세계에서나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유교계통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도교 특히 불교가,

사람들의 형이상학적 갈망을 채워주는데 비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형이상

학적인 이론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덕 윤리만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어떤 철학적 매력이 없,

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유교의 형이상학화 를 꾀합니다 근데 유교의 형이상학은 우( ) .形而上學化

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 같은 그런 성격의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맥락적으로는 도덕형이상학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도덕형이상학 말하자면 도덕이라고 하( , moral metaphysics).道德形而上學

는 건 인간이 마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죠 이 새로운 유학은 신유학 이라고 불리며. ( )新儒學

맥락에 따라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리고 과 를 핵심으로 한 철학입니다.性 理



시대적으로는 송학 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에서는 이기론 이라고( ) ( )宋學 理氣論

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자는 비중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땐 따로 떼어서 주자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새로운 유학은 내용을 뜯어보면 고대의 공맹의 유학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거

죠 불교의 형이상학을 거진 불교의 형이상학을 매개로 해서 탄생한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 ,

있죠.

교시 성리학에 대하여2 :◆

성리학이 중시하는 것들▲

성리학은 그 후에 심학 과 기학 으로 이행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용되기도 하( ) ( )心學 氣學

면서 많은 변형을 겪었지만 그 기본 윤곽은 명대 조선시대 에도막부까지 이어졌죠 세기- - . 11

에서 근대 사회의 도래 직전인 세기까지 무려 년간 동북아 사회를 풍미했습니다17 700 .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고의 흔적은 우리 동북아 문화의 곳곳에서 남아 있죠 명대까지 포괄.

할 적에는 송명리학 이라는 말도 쓰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대에 가면 에‘ ’ . 理

대한 심과 기를 이해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명 까지 포괄한 것은 리학 은 아니지요( ) ( ) .明 理學

어쨌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성리학자들은 논어 맹자 에다가 대학 과 중용 을 붙여요 원래 대학 과.『 』『 』 『 』 『 』 『 』

중용 은 따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예기 같은 데에 붙어 있던 책인데 그걸 분?『 』 『 』

리시켜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요.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라는 계열을 만들어서 이 사서를 오히려 오( ), ( ), ( ) ( )論語 孟子 大學 中庸

경보다 더 중시하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이라는 게 생기죠 오. .四書五經

경사서가 아니라 사서오경이지요.

특히 중용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리학자들은 바로 이 중용이라는 책에서 유.

교 형이상학의 뿌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유교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중용에서 찾아내는 거.

죠.

물론 오경을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사서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

서 오경을 폐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경도 중요하죠 특히 주역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 .

합니다.



성리학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주역을 다시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형이상학이고 그렇게 본다면 성리학은 주역을 다시 쓴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주역은 신유학의 기본 경전이죠.

그리고 성리학자들은 역사 형이상학을 위해서 춘추 를 중시했고 시경 서경 예,『 』 『 』『 』『

기 에 대해서도 주석을 남겼습니다 성리학자들의 새로운 학문은 당연히 뭡니까 새로운. ?』

개념들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는데 성리학자들은 송 리 심 정 명 도를 비롯한 전통적인, , , , ,

개념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요.

그 중에서 특히 성리학에 와서 핵심 용어가 된 것은 죠 그 다음에 무극 태극 같은 새로. ,理

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물론 그 전에도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쓰는 개념들은 지금 우리 삶에도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죠 아직까지 여전.

히 성리학에서 쓰는 말들은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

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의의 중의 하나는 일본 학자들이 서구 철학을 번역할 때 성리학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느

거예요 예컨대 을 이성 으로 번역한다든가 또는 를 추론 으로. reason ( ) inference ( )理性 推論

번역한다든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지요, .

철학 이란 말 자체도 주역에서 따온 거고 형이상학 이란 말도 주역에서 따온( ) ( )哲學 形而上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서양철학의 번역어들도 상당 부분 성리학 용어들을 응.

용해서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동북아 문화는 지금까지 여전히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객관 세계는

우리가 그리스 철학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 세계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아까 얘기

했듯 인간의 도덕 같은 것이 투영된 세계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은 굉장히 객관 세계 전체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성론 인( )心性論

거지요 그리고 그 심성론은 바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역의 새로운 해석. .

에서는 도교의 영향이 많이 보이고요.

성리학자들은 훈고 보다 의리 의 해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의( ) ( ) .訓詁 義理

치 의리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 말이 가리키는 지역이 어디다 이 옷은, . ,

무슨 색깔이었다 등등 아주 자세한 문물을 해명하는 것 고증하는 것, .

시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이었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쓰였고 이렇게 고증하

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시의 뜻이 뭐다 핵심이 뭐다 이 시는 도덕적으로 이, ,

런 걸 얘기한 거다 이런 식이지요, .



쉽게 말하면 논어를 읽을 때도 아 공자가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이게 언제였고 어디에서. ‘ ,

한 얘기고 그 때 상황이 이랬고 그 때에 어떤 나라에서 뭘 보러 왔는데 이런 걸 밝히는, , ’

게 아니라 공자가 여기서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의리의 해명에 치중했죠, ‘,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석 이라고 하는 방식 동북아 학문의 특징인 주석‘ ( )’ ,註釋

을 탈피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석의 활용도 주에 대한 각주 원래 각주란 말은 없. ( ),脚註

었지만 하여튼 그 활용도 송학 자체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

쉽게 말하면 이게 송학이니까 이전에 이루어지는 한과 당의 것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옛날 걸 거의 활용은 안하고 송학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서로서로 참조를 하

죠.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쓴 글들은 아주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고. abstractive logical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문으로 읽기에는 성리학 같은 경우는 쉬워요 글이 용이하게 읽히. .

죠 예를 들어서 주자가 어떤 사람이 여기 천하의 도를 모두 겪고 있다 는 얘기를 저공이. ‘ , ’ ,

많은 원숭이를 만나는 것과 같다 는 해설을 두어서 몹시 비루하고 가소로운 말들이라고 비‘ ’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설하는 사람은 여기라는 게 천하를 덮고 있다 는 원숭이 사육사가 원숭이들‘ ’ ‘

을 다 포용한다 만나고 있다 고 설명을 했는데 일종의 비유했죠, ’ ?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면 성리학자들의 기질상으로는 굉장히 유치하고 비루한 겁니다 지.

극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원 하다고 그러지요 천리가 어떻고 우주가 발( ) ?高原

생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격이

낮은 걸로 다뤄진 거죠 바로 이런 성리학의 성격이 깨지면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경험. ?

의 세계로 다시 내려오면서 가 근대성이 도래하게 되죠modernity , .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높이 평가한 것은 불교의 영향도 있어요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동북아 사람들은 사고가 철학적이지가 않거든요 문학적이거나 역사적이지? .

철학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

수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은 어찌 보면 동북아사람들의 기질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동북아.

사람들은 눈에 보고 손에 잡히눈 것 인간과 인간관계 전쟁 막걸리 마시고 시 한 수 쓰고, , ,

뭐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지요 철학같은 고도의 추상세계가 동북아 문화에는 없어요. .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어마어마한 추상의 레벨에서 사유한?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 괜히. .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한 사고를 추구한 거지요 그래서 성리학이 엄logical .



청나게 추상적이고 한 그야말로 무상유미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logical , .

으로 고증학이 등장해요 청대의 고증학 경험주의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근대성이 도래한다. ! .

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나아가 심학과 기학조차도 유심론적 성격을 띠어요 객관 세계 이 물질( ) . ,唯心論的

로 된 객관세계 위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심론이죠 그러나 이 유심론은 현상세계를 일.

종의 환각 내지는 우리 마음의 결과로 보는 불교적인 유심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동북아인들에게 성리학이란?▲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런 생각은 동북아인들에겐 전혀 낯선 생각이에요 거의 인도? .

유럽어족 고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가 가상에 불과하다든가 환각 마야. ,

에 불과하다는 그런 식의 생각은 그리스나 인도 고유의 생각이에요 동북아에 사는 사람에.

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세계지요.

동북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실제성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화의 특성.

이 그러니까 이 유심론이라는 게 굉장히 도덕적 심성을 세계에 투영해서 사물들을 이해했.

다는 것이지 불교적인 방식의 유심론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말하자면 도덕과 심미성을 투영해서요 이 심미성이란 말은 잘 안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말인데 말하자면 인간이 가진 심미성을 이 세계에 대해서 투영하는,

거예요.

전자의 맥락 즉 도덕을 투영한다는 맥락에서는 본연 개념이 핵심이고 후자의 맥락 즉, ( )本然

심미성을 투영한다는 맥락에서는 원융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연은 뭐냐 하면 어떤( ) .圓融

이 사물들의 본연의 순수한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런 차원이 많이 타락한 세계라는 거지요.

플라톤 이데아론이나 불교하고는 굉장히 근접한 거죠 원래 동북아 사고에는 이런 식의 생.

각이 소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환각이고 마야이고 가? ‘

상이고 이데아나 원래 순수 무구의 세계이다라고 까지는 안 가지만 가치의 도덕의 레벨에’

서 그런 논법을 구사하죠.

원래 인간의 사고가 사물들의 성인데 그게 바로 성과 리 입니다 그 사물의 가장 순수 무구.

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존재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이 흔히 드는 예가 뭡니까 거울이지요 거울의 예를 많이 들지요 원? ? .

래 사물의 모습은 깨끗한 티 하나 없는 거울인데 그것이 때가 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때를 닦아야지요 닦아서 원래의 깨끗한 거울로 돌아가야? .

되지요 꼭 전 시간에 배운 누구하고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신수하고 혜능의 시 기억 안. ?

나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니 매일 매일 갈고 닦아서 이 시하고 보리수도 결국 없는‘ , ’.

거고 명경도 원래 없는 거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리학은 혜능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환각이니까 받아들. .

일 수 없는 거죠 성리학으로서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신수의 시와 비슷하잖아요. . ? .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거울 같은 건데 때가 끼었으니 닦아야지 가. .

만히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우주가 이 세계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조화가 있지만 궁극

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의 철학에서 보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개별자들이 합해진 보편, -

자인 겁니다.

보편자들이 뽀삐 멍멍이 해피 그 개라는 보편자 철수 영희 누구 인간 보편자 또 개 인, , , , , ,

간 소 호랑이 합한 포유류의 보편자 또 포유류 설치류 등등을 합한 척추동물의 보편자 이, ,

렇게 그렇죠. ?


